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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무한도전-토토가’ 상표 선점 어림없다

- 방송프로그램·연예인 명칭 등 노리는 상표브로커 근절 위해

상표심사기준 전면 개정 -

특허청(청장 김영민)은 ‘무한도전-토토가’와 같은 유명 방송명

칭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경우 등록될 수 없

도록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

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이를 통해, 방송프로그램 및 연예인 명칭 등이 공개되자마자

상표로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날로 교묘해져가

는 상표브로커 행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

고 있다.

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 ‘무한도전’에서 특집으로 선보인 ‘토토

가(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)’ 역시 본방송이 방영되기도 전인

11월 24일, 예고편으로 해당 명칭을 접한 특정 개인이 이미 상

표를 출원한 것으로 특허청은 파악하고 있다. 이번에 개정된 상

표심사기준은 ‘무한도전-토토가’ 사례와 같이, 상표출원 시점에

예고편이 공개됐을 뿐 방송프로그램이 아직 유명해졌다고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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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렵다 할지라도 권리자 이외의 자는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

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.

그러나 이러한 국내 환경과 달리,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는

한류브랜드가 현지 외국인에 의해 쉽게 상표선점의 위협에 놓

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. 한류 드라마의 대표적 사례인 ‘별에

서온 그대’와 같은 경우 방송에 노출된 일명 “천송이 코트, 치

맥” 역시 드라마와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

하고, 해당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출원은 매우 저조한 것으

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.

따라서 방송 및 연예 관련 기획사 등은 드라마나 방송 콘텐

츠가 방영되기 전이라도 국내는 물론 해당 국가에서도 미리 상

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.

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“중국 및 동남아 등지

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류 드라마·연예인 등과 관련해서는 콘텐

츠 기획에서부터 상표 출원 등 상표권 관리에 대한 세심한 전

략 마련이 필요하다”며, “특히 방송을 통해 노출된 패션, 의류,

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과 관련해서도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

필수”라고 덧붙였다.

붙임 : 1. 상표심사기준 전부개정령

2. 상표심사기준 전부개정(안)

3. 상표심사기준 전문(특허청 예규 제79호)


